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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 Growth-Writing Program on the World 
Assumptions and Fear of Intimacy of Survivors of Dating 

Violence
Hye In Hong  Myoung 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a growth-writing program on the world assumptions and fear of intimacy of survivors of 
dating violence. Research subjects included women between 19 and 38 years who had experienced dating violence and were 
not currently dating. The writing practice was completed during four days, and participants’ world assumptions (WAS) and 
fear of intimacy (FI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in the follow-up (2 weeks) perio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growth-writing, expressive-writing, and control groups was 10, 11, and 7 respectively. Analyses were per-
formed using, one-way ANOVA, repeated measurement ANCOVA, and paired sample t-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first 
hypothesis, which proposed that a growth-writing program would enhance positive world assumptions in survivors of dating 
violence, was mostly supported. Although scores on world assumptions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immediately after fin-
ishing the growth-writing program, they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during the follow-up phase.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hypothesis, which proposed that a growth-writing program would reduce the fear of intimacy in survivors of dat-
ing violence, was proven invalid. This study’s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four days of treatment could not improve the 
world assumptions of survivors of dating violence,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long term. How-
ever, results also implied that there is a limit for self-disclosure in reducing fear of intimacy in human relationships.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escrib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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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는 미혼남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하

는 것으로 20–30대 시기에 발달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개인은 이

성교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Furman & 

Wehner, 1994) 이성과 적응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대인관계 기술

을 향상시킨다(Park, Shin, & Kim, 2012). 특히 이성교제에서의 남

녀관계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 상호작용 빈도가 높아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이에 따라 의견의 불일치가 비교적 많

이 발생하고(Gelles & Straus, 1979), 부정적 양상의 한 형태로 데이

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 폭력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하는 사람 간에 발

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Lee, Hyun, & Yoo, 2007)을 말한

다. 신체적 폭력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한 위해(危害) 행동

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과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수행한 것

이다. 예를 들어, 뺨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이 해당된다. 심리적 폭

력은 언어나 비언어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다. 고함치기, 침묵

으로 저항하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은 상대

방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 일부의 밀착접촉, 성교 강요하기 등이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외상을 야기한 대상이 사람이고 고의성

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비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Allen, 2008/2010). 대인 간 외상의 주

요 형태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대한 연구(Briere & Run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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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Browne & Finkelhor, 1986; Hotaling & Sugarman, 1986)에 

더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미혼 남녀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Lewis & Fremouw, 

2001).

데이트 폭력은 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인지, 정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폭력 당시 상황에 대한 침투기억과 

위험신호에 대한 과잉경계(Walker, Torkelson, Katon, & Koss, 1993)

는 폭력 피해자에게서 빈번히 관찰되는 증상이다. 또한 세상과 타

인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여(Lilly, Howell, & Graham-

Bermann, 2015) 부정적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한다. 정서적 측면에

서는 우울, 불안, 분노(Bohn & Holz, 1996; Fergusson, Swain-Camp-

bell, & Horwood, 2002)를 경험하거나 무기력감과 두려움(Burgess 

& Holmstrom, 1974; Koss & Cook, 1998)을 호소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결함(Cook, Riggs, Thompson, 

Coyne, & Sheikh, 2004)과 같은 사회적 기능의 저하 현상도 인지적,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은 성장하면서 세상과 타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의 인지 

도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인지 도식은 새로운 정보에 직면했을 때, 

주의 및 해석을 위한 안내자로서 개인이 해당 정보를 받아들이거

나 수정하게 한다. 이를 Janoff-Bulman(1989)은 ‘기본 세계관’이라

고 명명하였다. 기본 세계관은 세상이 선하고 우호적이라는 가정, 

합리적인 세상에 대한 가정, 가치 있는 자기에 대한 가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데이트 폭력과 같이 기본 세계관과 배치되는 심리적 충

격을 경험하게 되면, 긍정적 세계관은 조각나고 세상은 위험한 곳

이며, 타인은 믿을 수 없고 내면세계는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인지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Janoff-Bulman, 2006). 이것이 바로 ‘조각난 

세계관’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외상을 경험한 학생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

해 부정적 인지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지는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를 예언하였다(Jee & Cho, 2015). 또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심각한 폭력과 이후의 기본 세계관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Lilly et al., 2015). 더불어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 집단이 피해를 경

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세상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부

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도 있다(Janoff-Bulman, 1989).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 이면에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

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여 정신적 일체감을 느끼

고 싶은 상반된 동기가 공존한다(Han, 2005; Sullivan, 2013). 만일 

정체성 상실에 대한 불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타인과 친밀해

지고자 하는 동기를 포기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개방하지 못하여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을 ‘친밀한 관

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Descutner & Thelen, 1991).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불특정한 사람이 아닌 의미 있는 감정적 교

류가 전제된 밀접한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불안과 차이

가 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

는 것을 꺼리는 비공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과 서로에 대한 

강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 감정의 은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뢰나 존중감이 결여된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

난다.

데이트 폭력과 같은 대인 간 외상은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 가

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Dekel, Solo-

mon, Elklit, & Ginzburg, 2004; Herman, 1992). 선행연구에서도 어

린 시절 피학대경험이 있는 사람(Repic, 2007)이나 강간 생존여성

(Thelen, Sherman, & Borst, 1998)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보고하였다. 더불어 성적 및 신체적 학대를 복합적으로 경험

하거나 강렬한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외상 사건은 이를 경험한 사람에게 새로운 많은 정보를 던져준

다. 외상 기억은 초기에 파편화된 형태로 작업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외상관련 사고, 이미지, 꿈, 감정 등의 형태로 의식 수준에 반

복하여 나타난다. 이때 사람들은 부인, 회피, 억압 등의 방식으로 이

러한 침투기억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적응적인 대처방식

이 아니어서 외상 기억과 인지 도식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지 못한

다(Horowitz, 1986). 그러므로 자기노출과 같은 적응적 대처를 통

해 외상 사건을 재평가하거나 기존 인지 도식을 확장하는 방식으

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과 같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질병 및 기타 스트레스 관

련 장해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Selye, 1976). 그러므로 억압과 

회피로 인해 표현하지 못했던 외상관련 사고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Stiles & Shapiro, 1995).

자기노출과 인지적 재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에 글쓰기 치료

가 있다. 글쓰기는 자기노출을 통해 정서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Greenberg & Stone, 1992;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Pennebaker, 1993). 그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안전하다는 특징

이 있다. 대인관계 상황의 자기노출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 반

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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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사적 감정이나 생각을 노출하는 

것을 불편해하여 긍정적인 자기노출을 방해한다(Ifeagwzi, 2008). 

반면, 글쓰기는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

소의 제약이 없으며 자기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

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에서 글쓰기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과 같은 대인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개입을 

실시한 연구결과도 글쓰기가 피해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외상

에 초점을 둔 글쓰기를 실시했을 때, 중립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쓴 

집단과 비교하여 우울감이 낮아졌다(Koopman et al., 2005). 또한 

용서 글쓰기를 한 대학생 성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과 우울감이 감

소하였고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하였다(Ha, Bae, & Hyun, 2011). 용

서 글쓰기 치료를 한 대인외상 경험자는 희망이 증가하였고 공감적 

이해, 정적 정서 및 고차원적 사고가 촉진되었으며 부적 정서가 해

소되었다(Park & Hong, 2010).

심리치료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글쓰기에 표현글쓰기가 있다. 

이는 외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쓰게 

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Pennebaker & 

Beall, 1986). 그러나 이러한 비구조적 글쓰기는 주제선택에 글쓴이

의 편향이 작용할 수 있고, 역기능적 반추사고에 몰입할 경우 치료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Pennebaker, Mayne, & Francis, 1997; 

Suedfeld & Pennebaker, 1997). 국내 글쓰기 치료 연구를 메타 분석

한 결과는 비구조적 글쓰기가 구조적 글쓰기에 비해 효과크기가 

작았다(Lee, 2014).

표현글쓰기에 대한 대안으로 외상 후 성장모델(Tedeschi, Park, 

& Calhoun, 1998)에 바탕을 둔 성장글쓰기가 있다. 이는 구조적 글

쓰기로써 노출, 재평가, 이점 찾기라는 일련의 인지행동적 처리과정

이 하나의 글쓰기 과정에 통합된 것이다. 이를 ‘다중정서처리 과정’

이라 한다(Guastella & Dadds, 2009). 우선 노출 단계에서는 회피하

고 억압했던 외상기억에 대한 점진적 습관화(Foa & Kozak, 1986)

를 경험한다. 그 후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

적 신념과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재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Dav-

ey, 1997; Ehlers & Clark, 2000; Janoff-Bulman, 1989). 마지막으로 

이점 찾기를 통해 외상 경험이 세계, 타인, 자신에 대한 믿음에 미치

는 영향과 그것의 긍정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관점을 미래까지 확장하는 인지 도식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둔다

(Burt & Katz, 1987; Taylor, Lichtman, & Wood, 1984). 특히, 이점 찾

기 과정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큰 단계로서(Guastella & Dadds, 

2009) 외상 후 형성된 부정적 인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조절하

는 요인으로 용서가 중요하게 언급된다(Park & Chung, 2016).

Baumeister, Exline과 Sommer(1999)는 용서를 개인내적 용서와 

대인관계적 용서로 구분하였다. 개인내적 용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대인관계적 용서는 가

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려는 의도와 관련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적 용서는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의 부정적 정

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와의 화해를 유

도하는 방식은 외상 피해자의 불안 증가와 관계가 있었다(Cardi, 

Milich, Harris, & Kearns, 2007). Cha, Hyun, Ra와 Yoon(2009)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적 용서에 비해 개인내적 용서가 부정적 정서

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상 후 부정적 인

지로부터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까지 개인 내적 심리적, 정서적 

상태의 변화가 효과적이어서 성장 글쓰기 단계의 이점 찾기는 자기 

용서에 기반한 개인내적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성장글쓰기와 정서 글쓰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Guastella & Dadds, 2008)에서는 성장글쓰기가 장기

적인 효과가 더 컸다. 특히 노출 단계는 침투 및 회피 증상을 감소시

켰고, 이점 찾기 단계는 긍정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장글쓰기 집단이 표현글쓰기 집단과 비교하여 용서 수준이 

증가하였고(Choi, 2015), 소아암 환아 어머니의 불안, 죄책감, 희망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Jeong, Heo, & Hyun, 2017).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장글쓰기의 치료적 특징은 데

이트 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기본 세계관 문제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성장글쓰기의 구조화된 지

시문은 부정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주의를 전환하게 한다. 

또한 인지적 적응 모델에 의하면, 외상 경험으로부터 이점 및 의미

를 찾는 것은 적응적인 대처과정이다. 경험으로부터 얻은 이익 혹

은 교훈 등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는 그래도 세상은 우호적이고 

공정하며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이점 찾기 단계는 외상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게 하고, 인지적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

다. 나아가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폭력

의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관점으로 외상 

후 삶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Janoff-Bulman, 2004).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역경으로부터 이점을 찾는 과정이 개인으

로 하여금 자신, 타인, 세계를 보는 관점을 재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Affleck & Tennen, 1996). 이러한 점에서 이점 찾기 단계를 

포함한 성장글쓰기의 다중정서처리 과정은 역기능적 인지 수정에 

초점을 두는 효과적인 인지행동치료(Seo & Chae, 2006)를 확장하

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 개선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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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으로 보인다.

성장글쓰기와 같이 비사회적인 표현방식은 특히 사회관계망 안

에서 자기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개인 공간에서 스트레스관련 사고 및 

미해결된 감정을 안전하게 마주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pore, Greenberg, Bruno, & Smyth, 2002).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한 자기노출은 현실 속 대인관계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하

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연습과정에 해당된다.

Lee, Heo와 Hyun(2015)은 용서글쓰기 치료가 불안적 애착 경험 

청소년의 분노, 불안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

적으로 낮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Kim과 Song(2014)은 아동

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관계를 자기체계

의 손상이 완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글쓰기를 통한 부정적 

정서의 정화효과는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및 동기유발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손상된 자아상의 회복을 통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

해 높아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긍정적 세

계관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친밀한 관

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이성교제 경험이 있

으나 현재는 이성교제 중이 아닌 만 19세부터 만 38세까지의 여성

을 대상으로 갈등책략척도(CTS-2)를 실시하였다. 자발적으로 설

문에 응답한 사람 중 척도 총점이 25점 이상이면서 마지막 폭력을 

경험하고 3주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였다. 

3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약 1–3

주 사이에 가장 큰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므로 이 시기에는 글쓰기

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Pennebaker & Beall, 1986). 

동의서 작성 순서대로 참여자를 성장글쓰기 프로그램 집단, 표

현글쓰기 프로그램 집단에 할당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글

쓰기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통제 집단에 배정하였다. 그 결과 각 집

단에 14명씩 총 42명이 배정되었다. 글쓰기 프로그램 참가자 중, 1회

기 참여 후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포기한 사람은 성장글쓰기 집단 1

명, 표현글쓰기 집단 2명이었으며, 통제 집단 1명은 연락이 두절되

어 제외하였다. 

연구도구

데이트 폭력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갈등책략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

의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Kim과 Kim(1999)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데이트 폭력 척도는 신체적 폭력 7문

항, 심리적 폭력 11문항, 성적 폭력 4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없음)에서 5점(매우 자주)으로 평정하며,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기본 세계관

선하고 우호적인 세상, 의미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자기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anoff-Bulman(1989)이 개발한 

World Assumptions Scale(WAS)을 연구자가 번안하였다. 우선 연

구자가 문항을 한글로 번역한 후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사용하

는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생 1명이 검토하였다. 이어서 다른 이중언

어자(한국어/영어)는 번역한 한글 문항을 역번역하였다. 마지막으

로 다른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생 1명이 한글로 재번역한 문항과 연

구자가 번안한 것을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최종 문항은 연구진이 

함께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척

도는 선하고 우호적인 가정 8문항, 공정성, 통제력, 무작위성, 자기가

치, 자기통제력, 행운 각 4문항씩 7개 하위영역에 총 32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6점(매우 동의함)

으로 평정하고,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은 Han(2005)이 번안한 

Descutner와 Thelen(1991)의 Fear of Intimacy Scale(FIS)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

적 불안을 측정하는 30문항, 과거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측

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친밀한 관계

에 대해 측정한 30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고,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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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다.

Pennebaker(2000)는 단회기보다 3회 이상, 그리고 1회기당 최소 

15분 이상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고, 국내 글쓰기 치료에 대한 메

타 분석 연구(Lee, 2014)에서도 회기당 15–20분 정도로 3–4회기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성장글쓰기의 기본 모델(Guastella & Dadds, 2009)을 참고

하여 회기당 최소 20분인 4회기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치료결과 측면에서 손 글씨와 타자를 통한 글쓰기의 차이가 없

다는 선행연구(Brewin & Lennard, 1999)를 기반으로 참여자에게 

방문 글쓰기와 온라인 글쓰기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게 하였는데 

모든 글쓰기 참여자가 온라인 글쓰기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연

구자는 총 4회기 동안 E-mail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글쓰

기 자료를 발송하고 동시에 확인 문자를 전송하였다. 글쓰기 자료

는 12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후 설문지의 경우 마지막 처치 자료와 함께 E-mail로 전달되었

으며, 추수 설문지는 프로그램 종료 2주 후에 문자로 발송되었다. 

통제 집단에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고, 문자를 통해 

사후, 추수 설문지만 전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중 회

신이 늦어져 사전-사후 응답기간이 5일 이상인 성장글쓰기 집단 2

명, 표현글쓰기 집단 1명, 통제 집단 5명과 사후 응답 이후 추수 설

문지 완료까지 15일 이상 소요된 성장글쓰기 집단 1명, 표현글쓰기 

집단 1명, 통제 집단 1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성장

글쓰기 집단 10명, 표현글쓰기 집단 11명, 통제 집단 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사전-사후 글쓰기 기간의 경우, 성장글쓰기 집단 4일

(SD = .516), 표현글쓰기 집단 4일(SD = .522)로 나타났으며, 사후-

추수 기간은 모두 14일로 동일하였다. 

성장글쓰기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은 Guastella와 Dadds(2009), Choi(2015), 

Jeong, Heo와 Hyun(2015)의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총 

4회기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기는 과거 데이트 폭력 상황을 떠올리며 ‘현재’가 아닌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과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최대한 자세하

게 쓰도록 하였다. 2회기는 데이트 폭력 경험 중에서 현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과 그 이유를 찾고 이를 지금까지 해보지 않

았던 방향으로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3회기는 데이트 폭력으로 어

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 타인, 세상의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하였으며, 그 안에 긍정적인 이점은 없었는지 탐색하게 하였다. 4회

기는 지난 회기에서 찾은 변화와 긍정적 이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떠할지 적어보게 하였다.

표현글쓰기

표현글쓰기 프로그램은 Pennebaker & Beall(1986)과 Pennebaker 

(2004)의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총 4회기로 구성하

였다. 구체적인 표현글쓰기 프로그램은 4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데

이트 폭력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주제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

유롭게 작성하는 것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처치 전 집

단 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사전 점수를 대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각 집단과 측정시기의 기본 세계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3(집단)×3(측정

시기)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집단의 측

정시기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사후-추수, 사전-

추수 대응표본 t-검증을 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집단 간 사전 동질성 비교

성장글쓰기 집단, 표현글쓰기 집단, 통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측

정치와 연구변인의 사전, 사후, 추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장글쓰기와 표현글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최종 21명의 연령 

분포는 만 19세에서 만 29세로 평균 23.18세(SD=2.55)였으며, 직업

은 학생 20명(71.4%), 직장인 4명(14.3%), 무직 2명(7.1%), 기타 2명

(7.1%)이었다. 이성교제 대상자 수는 4인 이상 10명(35.7%), 3인, 2인, 

1인이 각각 6명(21.4%)이었다. 참가자 파트너의 연령은 평균 23.68 

(SD=4.00, 분포 만 16세에서 만 31세)세였으며, 직업은 학생 18명

(64.3%), 직장인 8명(28.6%), 무직 2명(7.1%)이었다. 파트너와의 교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 8개월이었으며, 평균 11.75개월

(SD=10.46)로 나타났다. 관계 종결의 경우, 본인 종결 18명(64.3%), 

상대방 종결 7명(25%), 합의 종결 3명(10.7%)이었다. 여기서 관계 종

결은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상대방과의 관계 종결을 의미하며, 데이

트 폭력이 있었던 관계가 2회 이상인 참가자는 가장 마지막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관계의 상대방을 떠올리며 응답하게 하였다.

성장글쓰기 집단, 표현글쓰기 집단,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

하기 위해 연령, 글쓰기 기간, 회기당 글쓰기 시간 및 사전검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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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글쓰기 기간, 

F(1,19)=1.24, 1회기 글쓰기 시간, F(1,19)=4.20, 2회기 글쓰기 시간, 

F(1,19)= .15, 3회기 글쓰기 시간, F(1,19)=1.55, 4회기 글쓰기 시간, 

F(1,19)=2.02, 데이트 폭력, F(2,25)=1.60, 기본 세계관, F(2,25)=  

1.20, 은 사전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 

F(2,25)=3.81, p= .036, 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F(2,25)=  

4.88, p= .016, 은 사전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성장글쓰기 프로그램 효과 검증

성장글쓰기가 기본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성장글쓰기가 기본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한 3(집단)

×3(측정시기)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분석 

결과, 기본 세계관에 대한 집단 간, F(2,23)= .077, ns, 과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2,46)=1.88, ns,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F(4,46)=4.68, p< .01.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기본 세계관에 대한 집단별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사후-추수, 사전-추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

장글쓰기 집단은 사전과 사후점수에 차이가 없었으나, t(9)= -1.27, 

ns, 사후에 비해 추수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t(9)=  

-1.91, p= .88, 결과적으로 사전점수에 비해 추수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9)= -3.04, p= .014.

표현글쓰기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가 증가하였으나, 

t(10)= -2.77, p< .05, 사후에 비해 추수점수가 감소하였다, t(10)=  

2.54, p< .05. 결과적으로 사전점수에 비해 추수점수의 증가는 유

의하지 않았다, t(10)= -1.01, ns.

통제 집단은 사전과 사후, 사후와 추수점수 간 차이가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t(6)=2.18, ns, t(6)= .72, ns.

성장글쓰기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성장글쓰기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연령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고 3(집단)×3(측정시기)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 Pre-test, Post-test, Follow-up Results of Growth Writing, Expressive Writing, Control Group

Growth writing group (n = 10) Expressive writing group (n = 11) Control group (n = 7)
M (SD) M (SD) M (SD)

Pre Post Follow Pre Post Follow Pre Post Follow

Age 23.90 (3.41) - - 22.73 (1.68) - - 22.86 (2.41) - -
Dating violence 34.90 (12.63) - - 33.54 (5.26) - - 29.71 (8.32) - -
Psychological violence 21.80 (9.77) - - 20.27 (3.93) - - 17.43 (5.77) - -
Physical violence 8.30 (2.75) - - 7.64 (1.02) - - 7.57 (.98) - -
Sexual violence 4.80 (1.55) - - 5.64 (2.20) - - 4.71 (1.89) - -
World assumption 115.80 

(10.00)
119.70 
(15.39)

125.90 
(11.61)

114.55 
(16.36)

125.55 
(13.74)

117.55 
(9.68)

124.14 
(18.11)

121.43 
(17.85)

120.43 
(19.39)

Fear of intimacy 66.80 
(23.27)

61.00 
(21.88)

59.50 
(20.94)

79.45 
(12.82)

78.90 
(15.16)

76.45 
(16.15)

73.29 
(25.77)

74.14 
(27.91)

75.14 
(28.32)

Table 2. Variance Analysis of World Assumption According to the 
Group and Time

SS df MS F

Within group
   Time   164.83  2  82.42 1.88
   Group*Time   821.67  4 205.42  4.68**
   Error  2,020.50 46  43.92
Between group
   Group    90.06  2  45.03   .08
   Error 13,421.94 23 583.56

**p < .01.

Figure 1. World assumption according to the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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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집

단 간 주효과, F(2,23)=1.61, ns, 측정시기의 주효과, F(2,46)= .09, 

ns,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F(4,46)=1.23, ns,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과 친

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긍정적 세계관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성장글쓰

기 집단의 사전과 사후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후와 추수점수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사

전과 추수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기본 세계관의 개선이 나타났다. 

이는 4일간의 글쓰기 처치 직후 부정적 인지 도식이 즉각적으로 개

선되지 않았으나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인지 도식이 개선되는 효과

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조각

난 세계관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글쓰기 종료 직후 나타난 결과는 대인관계 성장글

쓰기 후, 용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Choi(2015)의 연구와 일치

하지 않는다. 용서와 세계관에 대한 성장글쓰기는 모두 부정적 인

지의 개선에 초점을 둔 개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두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글쓰기 처치 구조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글쓰기 효과는 한 회기 동안 글을 쓴 시간이 길수록, 회

기 간 간격이 길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Smyth, 1998). Choi(2015)

의 경우 성장글쓰기를 하루 30분씩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루 20분씩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기존의 

인지행동치료가 한 회기당 60분에서 90분씩 9회기에서 10회기

(Seo & Chae, 2006)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이다. 그러므로 4일이라는 시간은 세계관에 대한 성장글쓰기의 

효과가 나타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글쓰기 종료 14일 후에 나타난 결과는 성장글쓰기

가 표현글쓰기와 비교하여 심리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

한다는 Guastella와 Dadds(2009) 연구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성

장글쓰기의 ‘다중정서처리 과정’이 단계적 인지처리를 유도하여 인

지 도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모델에서 강조한 인지재구조

화에 맞추어 3단계로 구성하였다(Ehlers & Clark, 2000; Janoff-

Bulman & Frantz, 1997). 노출 단계는 인지행동치료의 초기 작업

으로서 노출치료(exposure therapy)와 동일하며 재평가 단계는 인

지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 

이점 찾기 단계는 기존 인지행동모델에 외상 후 성장 모델을 적용

한 것으로 외상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다.

성장글쓰기의 개별 단계가 독립적인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Davey, 1997; Foa & Kozak, 1986; 

Taylor et al., 1984). 그러나 각각의 치료과정이 하나의 프로그램 내

에서 결합되었을 때, 그 효과는 단순 합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Guastella & Dadds, 2009). 이러한 점에서 노출, 재평가, 이점 찾기

로 구성된 성장글쓰기의 단계적 구조는 표현글쓰기와 비교하여 세

계관 변화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표현글쓰기 참여자의 글을 보면, 표현글쓰기의 경우 회기별 주제

가 제시되지 않아 초반에 무엇부터 작성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

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 11명 중 10명이 4회기 동안 데이트 

폭력의 부정적인 기억만을 기술하는 등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외상경험 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

견하고 의미를 찾기까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성장글쓰기의 효과는 다양한 감각정보에 대한 처리와 

고차원적 사고가 효과적인 심리치료의 핵심이라는 주장과도 일치

한다(Brewin & Holmes, 2003; Guastella & Dadds, 2009).

표현글쓰기 집단에서도 글쓰기 처치 직후 기본 세계관이 개선되

었다. 그러나 글쓰기 종료 14일 후에는 기본 세계관 점수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남에 따라 성장글쓰기 집단과 달리 그 효과가 지속

되지 못하였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개인의 감정과 삶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

다. 이는 경험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변화시키고 정서적, 인지적 영

역에 영향을 준다. 표현글쓰기가 단순노출 및 습관화를 통해 데이

트 폭력으로 인한 병리적인 공포와 두려움 반응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으나(Foa & Kozak, 1986), 인지 도식의 조절이나 동화

를 통한 세계관의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표현적 글쓰기 후 긍정적 세계관이 증

Table 3. Variance Analysis of Fear of Intimacy According to the Group 
and Time

SS df MS F

Within group
   Time   8.26  2   4.13  .09
   Group*Time  237.36  4  59.34 1.23
   Error 2,215.96 46  48.17
Between group
   Group  419.52  2 209.76 1.61
   Error 3,000.70 23 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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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으나 이후 14일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다. 처치조건

과 측정시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고 상호작용도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글쓰기 처치만으로 대인 간 맥락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궁극적 목적은 친밀감 형성에 

있다. 친밀감에 대한 대인관계 과정 모델(Reis & Shaver, 1988)에 의

하면, 친밀감은 자기노출과 더불어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 지지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Shulman, Levy-Shiff, Kedem, & Alon, 

1997). 특히 자기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동반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Reis & Shaver, 1988).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내적 작

업인 글쓰기는 타인의 정서적 지지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친밀감 두

려움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 문제라기보다 실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과 관계가 

크다(Hook, Gerstein, Detterich, & Gridley, 2003). 즉, 친밀한 관계

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개입은 단순히 두려움을 제거하고 동

기를 증진시키는 수준이 아닌 행동 단계까지 포괄해야 한다. 자기

노출을 통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본 연구의 개입은 글쓰기를 통한 효과가 실제 관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 글쓰기 회기와 집단 

글쓰기 회기를 함께 구성하여 자기노출 연습의 효과가 대인관계 맥

락까지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글쓰기를 통해 감정 및 정보를 개방하

는 연습을 하고 자기노출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친

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개선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불

안정 애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서 글쓰기를 실시한 Lee 등(2015)

의 연구에서는 자기용서를 통한 수치심 감소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의 기제로 가정하였고, 결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개입의 초점이 달라서 두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가정에 따라, 용서 글쓰기는 수치심 감소를 

위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단계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글쓰기라는 자기노출 행위 자체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

려움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특정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치심 감소와 같이 자기노출을 촉진하는 개입이 효

과적인 것으로 보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을 위해 자기

노출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자기개념은 자기노출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외상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므로 글쓰기 단계를 구

성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성장글쓰기가 표현글쓰기 처치

에 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지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본 세계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

인 참여자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잘

못한 사람’일 뿐이지 ‘맞아도 싼 인간’은 아니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와 같이 ‘나’라는 존

재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또한 “내가 어

려움을 겪을 때 이야기를 듣고 함께 화내 준 친구가 있었는데…”와 

같이 주변의 지지체계를 확인하였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준 친

구를 보면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와 같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증가함

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인지 

도식의 변화를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개

입 영역의 다양성 및 추후 활용가능 영역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표본 수가 적고 

성별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애 경험은 있으나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으며 데이트 

폭력 척도의 총합이 25점 이상인 사람 중, 마지막 데이트 폭력을 경

험한 지 3주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 

모집에서의 어려움이 표본 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데이트 폭력

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연구(Moli-

dor & Tolman, 1998)를 바탕으로 남성을 배제하였는데, 2017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77.6%)

으로 나타났으나 쌍방의 경우도 17.1%였으며, 남성도 5.3%나 차지

하였다. 향후에는 남성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의 무선배정 원칙을 따르지 못하였다.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는 순서대로 성장글쓰기 집단, 표현글쓰기 집단에 할당하였

으나 개인 사정이나 직업적 사정으로 인해 글쓰기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통제 집단에 배치하였다. 이는 글쓰기 집단과 통제 집

단 참여자의 동기수준이 달랐을 가능성과 결과적으로 글쓰기 집

단의 결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

한 점이 연령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사전점수가 다른 이유

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처치 이외의 요소가 개입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글쓰기가 진행되다 보니 글

쓰기 장소, 시간, 주의 집중, 개인적 경험 등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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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보다 정확한 처치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혼입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글쓰기 참여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전점수가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란, 성별에 

무관하게 경험하는 관계의 두려움을 의미한 것으로 해당 변인의 

측정을 위해 ‘현재 당신과 가까운 한 명(동성, 이성 둘 다 가능)’이라

는 지시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참여자가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동성’을 기재하였다. 이는 ‘이성’의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점

수가 낮게 나타나게 했을 수 있으며 바닥효과로 인해 글쓰기 처치

의 영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

계를 ‘이성’으로 제한하여 글쓰기 처치의 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참가자가 작성한 글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실시되지 못

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심리내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Lee, Sim과 Yoon(2005)이 Pennebaker와 King(1999)이 

개발한 LIWC 글 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글 분석 프로그램(K-LIWC)이 주로 활용되고 있

다. 예를 들어 Lee, Oh, Jung과 Lee(2007)는 K-LIWC로 심리치료 

축어록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정서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

에서는 글쓰기치료의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용 분석을 통해 글

쓰기 치료 효과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이후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개인내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

추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혹은 당사자 수준에서 

해결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폭력’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법

적사회적 문제이기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겠

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변화

에 개인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외적인 요소와 개인 

내적인 요소와의 관계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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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홍혜인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장글쓰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본 세계관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데이트 폭력 경험은 있으나 현재 이성교제 중이 아닌 만 19세에서 만 38세 사이 여성이다. 글쓰기는 4일간 연속 실

시되었고 참여자는 사전, 사후, 추수(2주)에 걸쳐 기본 세계관(WAS)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FIS)을 측정하였다. 최종 프로그램 참여

자는 성장글쓰기 10명, 표현글쓰기 11명, 통제 7명이었다.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긍정적 세계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부분 지지되었다. 성장글쓰기 직후 

기본 세계관 점수의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글쓰기 종료 14일 이후에는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성장글쓰기가 데

이트 폭력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장글쓰기가 4일간의 

처치 직후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을 개선하지는 못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단순

한 자기노출만으로는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

의와 한계점, 추후 연구 제안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성장글쓰기 프로그램, 데이트 폭력 피해자, 기본 세계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